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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기를 공개합니다.
 

 

제자훈련이 결정되었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벅찼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성경을 읽으며, 독서하며 지낸 2주간은 불안, 초조, 긴장, 설레임 등으로 메워져 갔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숙제들에 대한 부담과 함께 훈련이 주는 기쁨과 만족감에 사로잡혔다. 얼마나 원하고 바라던 시간들인가! 정말 열심히 훈련받고 싶다.

 

......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관하여 배웠다. 교재 연구를 깊이 하지 못한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아직도 부족한 모습들이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내 인생의 일부분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라면 참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은 많지만 부족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다듬어지고 깨져야 하는  부분이 많음을 훈련을 통해서 더욱 실감한다. 일주일동안 숙제와 성경읽기를 통해 내 자신이 조금씩 변화됨을 느낀다. 어찌 이리도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제자훈련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기쁨이 절로 생긴다. 주님 앞에 다가서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하루 종일 흥얼대는 찬양에는 나도 모르게 감동하고...... 남편에게도 이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

 

......
 

친구 생각이 난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 모두가 주님께 헌신하기위해 열방대학에 들어 간지 일년이 되었다.

처음 소식 듣고 기쁨반, 충격반. 결단을 내린 그 가족의(부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천사의 모습을 보았다. 때묻지 않은 순수하다 못해 천진난만하기까지한 부부의 모습. 세상 것의 욕심을 다 버린 모습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친구 부부는 나에게도 그 훈련을 권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친구가 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란 책을 읽고 반성하게 되었다. 정말 나를 찾고 계시면 이 부족한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빨리 준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자훈련이 나에게는 하나님께 다가서는 첫번째 훈련이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쁜그릇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으리라.

"주님 허락하신다면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고 주님 부르심에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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